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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규호

- 생활

 스위스 FHNW  는 Basel, Olten, Brugg    등의 여러 도시에 위치해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과대학 캠퍼스는 Brugg  에 있고,   때문에 저는 Brugg  에서 생활하였습니다.

Brugg     는 취리히에서 기차로 약 30      분 정도 거리에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정말 작은
 도시라서 Brugg      에만 혼자서 있기에는 조금 많이 지루합니다.     때문에 하루 빨리 친구들을

  사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환학생들이 Olten       캠퍼스에 집중되어 있어서 친구 사귀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Brugg      …캠퍼스가 공과대학 캠퍼스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  제가

  다닌 학기의 경우, Brugg      캠퍼스에는 저를 포함하여 교환학생이 총 3명이었습니다. Olten
  캠퍼스에는 약 30     명 이상의 교환학생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주최하는, 혹은 ESN

   에서 열리는 여러 행사(파티)        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다양한 친구들을 사귀며 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         여러 캠퍼스의 교환학생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하는 행사들이

대부분입니다.)

FHNW Brugg  에서 Flat     을 지원해주어서 그 곳에서 2     명의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Flat     이란 우리나라의 아파트와 비슷한 개념으로,   저는 방 3   개가 있는 flat

    에서 저를 포함하여 총 3  명이서 생활했습니다.   개인 방 1개,  공용 거실,  공용 주방,  공용
     욕실을 사용하였으며 굉장히 만족스러운 주거 환경이었습니다. Flat   친구들과도 많은
   교류를 할 수 있었습니다.

- 언어

     스위스는 각 지역별로 사용하는 언어가 다릅니다.  크게 독일어권, 프랑스어권, 
  이탈리아권으로 나뉘는데 Brugg  캠퍼스는 독일어권입니다.     따라서 제가 사는 지역의

 사람들은 독일어(   정확히 말하면 Swiss german   이라는 스위스 방언)  를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이 영어를 매우 잘 합니다.       따라서 본인만 영어를 잘 하면 친구들과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 학업

           제가 영어 수업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수업은 모두 영어로 진행되었으며 크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       수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더욱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시험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최종시험으로 3        회 이루어졌으며 수업 내용만 충실히 익히면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 교통

    스위스의 교통 체계는 정말 복잡하지만

        교환학생으로서 스위스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교통권으로는 크게 3  가지가 있습니다.

GA:        스위스 내의 모든 교통권을 이용할 수 있으며 1   개월에 약 250    프랑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최소 4    개월 이상 구매해야 합니다.

Halbtax:         스위스 내의 모든 교통권을 절반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정확하지
 않으나 1   년에 약 180    프랑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Gleis7:  만 25      세 이하만 구매할 수 있으며 저녁 7시~   익일 오전 5    시까지 모든 기차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교통권이 아닌 모든 기차라고 적은 이유는 트램,  버스에

      관해서는 도시마다 규정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트램,   버스에 대해서는 Gleis7
            이 적용이 되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으므로 잘 확인 후 사용해야 합니다.)

   가격은 정확하지 않으나 1   년에 약 130    프랑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스위스 내에서 정말 여행을 많이 다닐 예정이라면 GA    를 사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GA의
        가격이 꽤 비싸므로 적당히 스위스 교통을 이용하실 예정이라면 Halbtax  와 Gleis7  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Halbtax  와 Gleis7       을 사용하였으며 스위스 외의 타 유럽
     국가들을 자주 여행했던 저로써는 올바른 선택이었습니다.

     혹은 특정 날짜에 여행을 계획하는 경우,       굉장히 이른 시기에 여행 날짜에 해당하는 Saver 
Day Pass     를 구매해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Saver Day Pass             란 그 해당 날짜에 스위스의 모든 교통권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미리 구매할수록 저렴합니다. 1     개월 이상 일찍 사면 29     프랑에도 살 수 있으며 해당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가격은 올라갑니다.

  위 정보들은 SBB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정확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 통신

       스위스 내에서만 이용하기에는 스위스에 도착한 이후 우체국에서 Lycamobile  유심칩을
     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환학생 기간 동안 유럽 전역을 다양하게

   여행할 생각이라면 한국에서 EE   유심칩을 사온 후,   필요할 때마다 Top up   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Lycamobile:  저는 5GB  데이터 번들(30   일간 사용 가능)    을 사용했으며 가격은 13.9
  프랑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2GB  데이터 번들(30   일간 사용 가능)  은 9.9  프랑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모두 스위스 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유럽 타 국가에서는 사용 불가)

EE:  저는 EE          유심칩에 대해 출국 전에는 알지 못해서 미리 준비해오지는 못 했고,  영국
   런던에 방문했을 때 구매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구매할 수 있지만 유럽에서는 판매하지 않고

      영국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은 기억나지 않으나 크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물론 앞서 설명한 Lycamobile  에
  비해서는 비싸지만 EE       유심칩은 유럽 전역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필요시마다 Top up     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스위스 내에서는 Lycamobile  유심칩을 사용,      유럽 타 국가를 여행할 때에는 EE 
 유심칩을 사용했습니다.



- 여행

     스위스에서 계절별로 즐길 수 있는 레저/     스포츠들을 즐겨보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저는 겨울에는 스키, 봄/        여름에는 강에서 수영을 즐겼던 것이 정말 기억에 남습니다.

     또한 스위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들을 여행하였는데,    스위스가 위치적으로 유럽의
      중심부에 있어 유럽 곳곳을 여행하기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취리히 혹은 바젤 공항을 통해 타 유럽 국가들로 저렴한 가격에 비행기를 이용할 수 있으며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       기차나 버스 등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스위스에서의 지난 6     개월은 정말 너무나도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뜻 깊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모든 관계자분들,   동문 선배님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